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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직장에서 MZ 세대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직장에서 원하던 것과 다르다. 그들은 월급만
이 아니라, 개발과 성장을 원하며, 자신의 웰빙을 케어하는 직장을 원한다. 상사에 대한 기대사항도 변화
했다. 그들은 리더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상사는 자신의 강점을 인정해
주고, 성장시켜주는 코치형 상사를 원한다. 일년에 한두 번의 성과 면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라 직장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과거의 일방적인 지시는 반감
을 사고, 프로불평러들을 만들어 낸다. 윤리적이 그들은 리더에게도 에게 있어서 “알아서 좀 챙기라, 빠릿
빠릿하게 일하라”’는 식의 소통은 별로 효과가 없다. 
전통적으로 우리 직장 문화에는 파워 디스턴스(Power Distance)가 작용해왔다. 파워 디스턴스란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간격, 즉 거리감을 뜻하는 말로서, 이게 크면 권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어려워하며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대의 변화와 파워디스턴스로 인해 점점 더 소통이 단절되기 쉽
다. 

몰입도를 높이는 코칭식 소통
이제 긴 근로시간에 기대던 일터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몰입도가 높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까. 몰입도(Engagement)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며, 차별적인 노력을 더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성과와 직
결되어 있다. Gallup의 몰입도 지표인 Q12 항목은 직원들이 몰입하기 위해 상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기대사항을 분명히 하고, 강점을 발휘할 기회를 주며,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고, 인간적 관심을 
기울일 때 그들은 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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